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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동북 방언이라 함은 흔히 威南 정평 이북의 l或鏡道1 ) 지방에서 말해지는 

방언을 일컴는다. 일찍이 小食進平은 이 방언을 ‘I成鏡道方言’이라 명명한 바 

있다 

동북 방언은 그 하위 방언권을 ‘육진 방언’과 육진 지역을 제외한 함경도 

지역의 방언(편의상 ‘함경 방언’이라 부르기로 한다)으로 나누기도 한다. 육 

1) 북한은 1946년에 문천군 이남의 함남 지방을 강원도에 편입시켰다. 그리고 1949 

년에는 함남 장진군의 일부와 평북 동부 지역을 떼어내 ‘자강도(慧江道)’를 신설 

하고 1954년에는 압록강과 두만강에 연한 함남 북부의 l시 8군과 함북 백암군 

및 자강도의 후창군을 각각 분리 병합하여 ‘량강도(兩江道)’를 신설하였다. 그리 

고 면(面)을 폐지하고 군(都)을 더 나누어 그 수를 늘렸다. 이 글에서는 남한의 

행정 구역 명칭을 따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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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방언은 두만강이 에워싸고 있는 국토의 동북단 지역 방언을 일걷는다.2) 

이 방언은 음운 변에서 볼 때 이주 保守的이고1 종결어미나 어휘 변에서도 

함경 방언과다른점이 많다. 한편， 함남정평 남쪽의 영흥·고원 · 문천 · 안 

변은 동북 방언과 중부 방언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어 전이방언권의 성격을 

지니지만 보통 중부 방언권에 포함시킨다.3) 

동북 방언권의 형성은 자연 지리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동으로는 통해와 

접해 있고 북으로는 압록강과 두만강이 중국 및 러시아와 국경을 이루고 있 

다. 서쪽에는 狼林山版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平安南北道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옛부터 關北으로 통하는 주요한 교통로는 추가령지구독과 함남 남부 

의 안변 또는 문천을 잇는 곳으로 발달하였다. 이렇게 삼면이 고립되고 또 

정치 • 문화의 중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동북 방언은 자연 보수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함경도 사랍들은 이러한 지정학적인 환경 속에서 그들 

의 역사와 문화를 일구어 왔다. 그 속에서 동북 방언이라는 독특한 방언이 

형성 발전해 온 것이다. 

함경도는 남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고구려와 발해의 멸망 이후에 그에 

2) 富寧·慶興 · 慶源·穩城·鐘城·會寧의 여섯 군을 흔히 六몰 또는 六鎭 지역이 

라 부르며，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는 이곳 출신인을 ‘육읍치’ 또는 ‘유비치(육융이 

치의 변한 말)’라 부른다. 이 중 富寧 · 慶興 남부는 육진 방언권에서 제외된다. 
3) 어휘는 함남 지역 방언과 가깝다. 음운 체계는 이 지역과 함남 및 중부 방언이 모 

두 같다. 그러나 성조가 없디는 점에서 통북 방언과 다르고 중부 방언과 같다(음 

의 고저는 있으나 시차적 기능이 없다). 그밖에 어중자음 탈락 유무， 사피동 접사 

나 격조λ} 형태의 차이를 보이는 등어선들이 이 지역을 지난다. 정용호(1988)은 

금야군(영흥) . 고원군 이북을 함경 방언권에 포함시킨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잠 

정적으로 기존의 견해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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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속되었던 말갈족의 일파가 남진함에 따라， 고려 시대에는 정평 이북 지방 

이 여진족의 독무대가 되었다. 그런 까닭으로 지금도 함경도에는 ‘두만강’의 

‘두만’을 비롯하여 ‘나단(산)’， ‘주을’， ‘아오지’， ‘백안(수소)’， ‘쌍개’와 같은 여 

진말에서 유래한 소지명이 남아 있다 w高麗史』， 『龍飛細天騙， 『世宗實￡웠벼 

理월， 『東國與地勝寶』 등의 문헌 사료에 의하면， 고려 시대에는 몽고의 침 

략을 전후해서 고려의 통치가 미치지 않던 이 곳으로 적지 않은 유이민이 

옮겨 와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種祖 李安社가 전라도 전주를 떠나 함경도 

지역으로 집단 이주했던 사실이 그 한 예이다. 때문에 여말 선초에는 이미 

상당수의 고려인이 합북의 두만강하류지방(당시의 慶源府)에 거주하게 되 

었다. 그래서 조선조 태조 때에는 이 지역이 왕조가 발원한 ‘輩基칼며’라 하 

여 돌보고 여진 지명을 현재의 지명으로 바꾸기도 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오 

도리(幹갖里) • 우디거(π%哈) . 오랑채(π良哈)와 같은 여진족과 마찰이 잦 

았는데， 세종이 그들을 제압하고 두만강 유역에 육진을 설치하였다. 함경도 

가 명실공히 국토의 일부가 된 것은 이 때부터다. ‘동북 방언권’， 즉 정평 이 

북 지방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고려 시대에는 평북 의주와 함남 

정평 부근의 도련포를 잇는 千里長城의 북쪽에 위치했던 곳이다. 그리고 ·육 

진 방언권’은 바로 세종 때에 개척되고 관의 사민정책에 따라 길주 이남의 

함경도인과 하삼도 주민이 대거 이주한 곳이다. 

동북 방언의 특징을 음운 · 형태 • 통사 • 어휘 면에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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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음운 특정 

2.1.1. 음운 체계 

1) 모음 체계 

2. 동북 방언의 특정 

현대 국어의 모음 체계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동북 방언도 그 예 

외는 아니다. 해방 전에 조사된 자료4) 에 의하면， 동북 방언 중 함경 방언은 

10모음 체계， 육진 방언은 전설 원순모음 ‘괴’와 ‘꺼’가 없는 8모음 체계였다.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함경 방언 화자들도 대체로 10모음 체계를 보여 

준다.5) 

그런데 필자가 귀순자를 제보자로 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함남 함주 출 

신의 50대 제보^l는 불안정한 8모음 체계였다. 그리고 중국에 거주하는 전 

통적인 육진 방언 화자는 9모음 체계， 함북 명천 방언 화자는 8모음 체계였 

다. 육진 방언은 ‘꺼’가 새로 등장한 반면， 함경 방언은 ‘껴’와 ‘괴’의 비음운 

화(‘꺼’는 [i] 또는 [wi]로， ‘괴’는 [e]로 변화)로 10모음 체계에서 8모음 체 

계로줄었다. 

4)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19어년을 전후해서 러시아에서 간행된 육진 방언 자료 

가 있다(곽충구:1994). 그밖에 田島泰秀(1918) ， 小쓸進平( 1927) 이 었다. 

5) 필자는 수년전 『한국 언어 지도집J (1993, 학술원) 간행을 위하여 실향민을 대상 

으로 함경도 전 지역 방언을 조사한 바 있다. 함남 북청 방언의 모음 체계는 s. 
R., Ramsey(1978) , 李氣鋼 ( 1987) ， 팍충구(1993，)에서 10모음 체계로 보고한 바 

있다 



동북 방언 79 

북한 학자들이 조사 • 연구한 육진 방언의 모음 체계를 보면， ‘ l ’와 ‘-’ 사 

이에 고모음이 하나 더 있다(북한 학자들은 이 음을 ‘+’로 轉寫). 20세기초 

에 러시아에서 간행된 문헌 자료도 역시 같다. 그러나 필자는 남한의 실향민 

이나 중국 조선족의 육진 방언 화자들로부터 이 음성을 들을 수 없었다. 이 

는 음절 부음의 과도가 아주 짧은 하강 이중모음 [iy] 또는 과도음이 탈락된 

[ï]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더 관심을 두고 살펴볼 문제이다. 

한편， 중국에 거주하는 육진 방언 화자들은 주로 치음과 경구개음 뒤의 

‘꺼’를 [디]로 발음하였다. 육진 방언에 단모음 ‘너’가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괴( [ö]) ’는 여전히 들을 수 없었다. 그것은 ‘괴’가 기원적으로 이중 

모음 [oy]에서 발달한 것인데， 이 [oy]가 이미 ‘내 ([wc])’로 변화하여 [ö]로 

변화할 수 있는 길이 막혀 버린 때문이다. 예). 왜(오이). 쇄(쇠) • 왜우다(외 

우다) . 꽤꼬리(꾀꼬리). 왜클아바니(외할아버지). 그런데 예가 아주 적기는 

하지만 ‘ l ’ 모음 역행동화에 의하여 생성된 ‘괴’가 발견되기도 한다. 예). 괴 

기(고기) . 픽기(포기). 체계에는 /ö/가 존재하지 않지만 음운 규칙에 의하여 

[ö]가 새로 생겨난 것이다. 

함경 방언의 모음 체계와 관련하여 한 가지 지적해 둘 것은 ‘-’와 ‘T ’ 및 

‘ f ’와‘4’의 조음역이 중부 방언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이들은 [원순성] 자 

질에 의하여 대립되는 후설모음들인데， 대립 모음들의 조음역이 근접해 있 

다. 중부 방언의 ‘ 4 ‘는 그 조음역이 꽤 넓은 편인데， 이 방언에서는 중부 방 

언의 그것보다 다소 고설 위치에서 조음된다. 그리고 ‘..L’의 원순성 약화가 

인상적으로 느껴진다. 때문에 ‘上’와 ‘ {’의 대립이 점차 상실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조음상의 특정은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현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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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成南 함흥에서 거주하다가 귀순한 50대의 여자 제보자는 노’와 ‘ f ’ 그리 

고 ‘-’와 ‘T’가 평상적인 발화에서는 거의 구별되지 않았다. 그러나 철자식 

발음。1 t.J- 주의를 기울이면서 하는 발화에서는 양자가 구분되었다. 이것은 8 

모음에서 6모음으로 옮아가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머지않아 두 음소의 합류 

가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금세기에 들어서서 함경 방언은 다음 

과 같。1 1하냉낸의 체계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l 꺼 - T (-T) - T 

~l 괴 ~ ...L • ~l ~ ...L • ~l (~-니 

>>~ >>~ >>~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동북 방언의 모음 체계는 평남 방언의 모음 

체계처럼 6모음 체계를 지향하고 었다는 사실이다. 필자가 최근에 월남한 

평남 출신의 귀순자(여)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보자는 완 

전한 6모음 체계를 보여 주었다. 예)， 우리우리하다(으리으리하다) , 우뜸(으 
P F 

북한의 모음 체계가 전반적으로 계열 모음이 합류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이는 남한 방언의 모음 체계가 폐구조화의 경향 

(서열상의 대립의 축소)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과 대조적이다(남한은 동남 

방언의 경우 ‘ .1]’와 ‘ H ’ 및 ‘-’와 , ~ ’의 합류가 완료되었고 각 방언에서 , ~1 ’ 

와 ‘ H ’의 합류가 진행되고 있다) . 국어 모음 체계의 변화가 남과 북에서 상 

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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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중모음 

함경 방언에서 상승 이중모음은 자음이 선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그 실현 

이 가능하다. 구개음화의 결과로 ‘ C , 江， E’ 아래에서는 연결되지 않는 제약 

을 가진다. 그리고 순수 고유어에서는 ‘ 님 ， " 승’ 등의 변자음과 이중모음의 

연결이 자유롭지 못하다 구개음화 혹은 ‘ ~ ) ~l ’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다. 

예)， 혀[줌J )헤~세(띠) , 베리기(벼룩) , 저실~저울(겨울)， 귀게이(구경) . 그 

런데 한자어의 경우， 주로 威南에서는 구개음화를 겪지 않고 ‘.lL)괴， π〉꺼’ 

와 같이 단모음화하였다. 예) , 교실(敎室))괴실， 규칙(規則))귀칙. 자음이 

없는 경우에도 ‘야장이(治m:-) )얘재:’， ‘이[數J+어라〉여 :라〉예 : 라~에:라’와 

같이 실현된다. 

함경 방언과는 달리 육진 방언에서는 자음과 이중모음의 연결이 자유로워 

서 ‘다， 뎌， 요 듀’나 ‘냐， 녀， 뇨、 뉴’와 같은 음절 구조를 볼 수 있다. 예) , ‘따 

르다(짧다)， 좋다(좋다) , 뎌것(저것) , 벤치~넨치~년치(연세) , 내 :기(이야 

기)’. 그런데 육진 방언권의 일부(會寧 • 鐘城 · 穩城)에서는 ‘좋다〉좋다’， ‘연 

깃불(電氣-) )던깃불’과 같이 이중모음의 음절 부음 ‘ 1 [y J’가 탈락하여 서북 

방언과 같은 변화를 겪은 곳도 있다. 

하강 이중모음 ‘」’는 대체로 ‘ 1 ’로 단모음화하였다. 

‘과， 뉘， 궤， 내’와 같은 이중모음도 자음 아래에서는 점차 ‘ ~ ， l~l. H ’로 

단모음화하고있다. 

3) 자음체계 

자음은 육진 방언의 파찰음 ‘Z ’, ‘ i ’, ‘x’이 특이하다 서북 방언처럼 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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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음되나 점차 설배적인 경구개음으로 변화하고 있다. 

메 운소체계 

동북 방언의 색채를 인상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 중의 하나가 聲調이다. 단 

음절 명사의 성조를 중세국어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동북 방언의 성조는 중 

세국어에 규칙적으로 대응된다. 가령， 중세국어의 ‘·말(言， 상성) ’은 지역에 

따라 상승조 혹은 고조， ‘ · 말(斗， 거성)’은 고조， ‘말( (물[馬J. 평성)은 저조 

로 실현된다. 또한 활용 어간의 성조 교체 유형도 중세국어와 동일하다. 지 

역을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威北의 길주 • 성진 • 단천 지역에 

서 중세국어의 거성은 ‘고조’. 평성은 ‘저조’， 상성은 ‘상승조’로 실현된다. 

(나) 그밖의 지역에서는 ‘거성’과 ‘상성’은 ‘고조’로 실현되고 평성은 ‘저조’로 

실현된다. 다만， (가)지역의 북쪽 외곽에 위치한 함북 영천은 ‘상성’이 고조 

또는 고장조로 실현된다. (가) 지역의 聲調素는 중세국어의 그것과 일치하 

는 셈이다. 長音이 있기는 하나 시차적 기능은 없다. 예) , 쇄 :지(송아지)， 

해 : 미(반찬) , 왜 :지((오맞， 자두) . 이 밖에 동북 방언은 발화의 첫 음절에 강 

세가 놓이며 발화 속도가 다른 방언에 비해서 빠른 특징을 가진다. 

2.1.2. 음운의 변화와 변동 

통북 방언의 음운 변화 및 음운 변동의 예를 몇 가지만 소개한다. 

1) 어중 À}음의 유지. 후기 중세국어 또는 그 이전 시기의 ‘b , 멍 , 0 (( ,)’ 

이 ‘λ， 님"’으로 반사되어 있다([*]는 재구형). 

(1) 구시(구유) , 가슬하다(가을하다) , 그시대기이다) , 나시(냉이) , 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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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 무순둘레(민들레). 어시(부모). 여서보다(엿보다) .6) 

(2) 거부지(거웃) • 기불다(기울다). 누부리(노을) • 느불메기(율모기). 대 

비다(뒤지다) . 달비(다리[髮] ). 뚜베(뚜껑， 참고 : 눈뚜베， 가매뚜베) , 

어불다(어우르다) • 오분(온[全]) , 치비(추위) , 하분자~호분자(혼자). 

호박(확)7) . 

(3) 술기((*술귀〉술위〉수레 ) 8) , 굴기~구리((*글귀〉굴위， 그네)， 멀기~멀 

귀( (*멀귀〉멀위〉머루) • 몰개~모새(모래) . 사피동 접사의 ‘ 「’이 그대 

로 남아 있다. 예). 살구다((*살고다〉살오다〉살리다) • 알구다((*알고 

다〉알오다〉알리다) , 울기다(*울기다〉울이다〉울리다) . 

2) 구개음화. 함경 방언은 ‘C , -', 승’ 구개음화가 왕성하게 이루어졌으나， 

육진 방언은 승구개음화만을 겪었다. 

3) 원순모음화. 보름(바랍) , 볼써(벌써)， 볼(벌[件]) , 옳다(밟다) • 폴(팔) • 

몰(말[馬] ). 뿔다(빨다[吸훌]) . 이들은 순자음 아래에서 ‘ 、’7} 노’로 변화한 

원순모음화예이다. 이 변화는함남북부압록강변의 삼수·갑산·혜산및 

함북 북부 두만강변의 회령 · 종성 • 온성 지역어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옳 

다 ‘볼’은 함경도의 넓은 지역에 분포한다 

6) ‘마시다[軟]’를 ·마이[散]’， ‘매: [敢]’라고 하여 ‘λ’이 탈락한 어사도 았다(함북) . 

7) ‘수을((*수블)’두을( (*두볼)’과 같이 .빙 ’이 있었던 흔적을 남기고 있는 예도 있 

다. 

8) ‘술기〈술괴(*술귀〉술위〉수레·에서 .*술귀’는 재구형， 왼편의 ‘술기’는 동북 방언형， 

오른편의 ·술위’는 중세 국어형， ‘수레’는 표준어형이다. 다른 예도 이와 같다. 동 

북 방언형이 중세 국어형보다 오히려 古形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레~닐웨(이 

레)’， 깨애미(개암)’처럽 ‘「 ’이 탈락한 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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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원순모음화. 육진 방언에서는 형태소의 내부에서 ‘느비( (*누빅， 누 

이)’， ‘늄다( (늄다)’， ‘드비( (두부)’， ‘느부리((누부리， 노을) ’ 따위와 같이 순 

자음 ‘ H ’ 앞에서 원순모음 ‘T’가 ‘-’로 변화하였다. 이화작용에 의한 변화 

이다. 

5) 모음조화. 단어의 첫 음절 모음이 ‘ l-,..L, H ’의 양모음일 때， 부사형 어 

미는 ‘-아가 결합된다. 예) ， 맹+이→[매바]， 배우+이→[배와]， 바꾸+아→ 

[바꽉]， 아름답+아→[아름다바] 

6) 비모음화'. (1) 모음 사이 또는 단어의 끝에 ‘。’이 놓이거나， (2) ‘ l ’ 모 

음 앞에 ‘L’이 놓일 때， 선행모음이 콧소리로 발음되나 약화되어 거의 들리 

지 않는다 예) , 배우리((뱅우리， 병아리) , 콩+이→[코이]， 게사이(게사니， 

거위) , 고사(고생) , 그야(그냥)， 손+이→[소이]， 안까이((안깐이， 아낙) , 새 

워이((생원이， 시동생) . 단， 육진 방언에서는 (1)의 환경에서만 비모음화가 

일어난다. 

7) 경음화. 함북 방언에서는 말자음。1 ‘ L , 0’인 활용 어간에 자음 어미가 

연결되어도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예)， (신을) [신다]， [신고]， [신지J. 

(산을) [넘다]， [넘고]， [넘지J. 

2.2. 형태론적 특징 

2.2.1. 정칙 활용 

‘λ’ 및 ‘ H ’ 변칙 용언들이 대체로 함남의 중부 이북 지역에서는 정칙 활 

용을 한다. 예) , 칩다(줍다). [치버서]， [치부니J. 잇다(繼 육진 방언은 ‘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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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서서J. [이스니J. 

2.2.2. 특수교체 어간 

명사와 용언에서 특이한 어간 교체를 보이는 일군의 어사들이 있다. 그 교 

체 방식은 중세국어와 일치한다 이들 중 명시는 주격형 혹은 대격형으로 점 

차단일화하고 있다. 

(1) 나무/남- 냉기(주격). 낭그(대격， 속격)， 낭게(처격)， 낭글르(조격)， 낭 

그느( 는， 보조사) . 나무가(공동격). 나무처르(나무처럼)， 나무아채기~ 

나무아지(나뭇가지). 

(2) 여스[孤J/엮- 여끼~예끼(주격)， 여끄(대격， 속격)， 여끄느(-는) . 여스 

새끼(여우 새끼). 여스가(여우와) . 

(3) 자르[炳J/잡'- 잘기(주격). 잘그(대격， 속격). 잘게다(-에다). 자르두(­

도) 

(4) 마르[載斷J/맑- 말가라(마르-아라). 마르니(마르-으니). 마르고(마르 

-고) 

(참고 마르[樓， 乾J-/말2，- : 말라라(마르-아라). 마르니， 마르고) 

2.2.3. 단독형 명사에 ‘이’가 결합되는 현상 

동북 방언의 두드러진 특정이다. 모음이나 ‘ o ’으로 끝난 명사에 ‘이’가 결 

합되어 어간의 일부로 녹아든 예들이 많다. 예) • 치매(치마) • 장개(장가). 장 

시(장수[商A]). 염튀(염통). 오구래(오구랑+이， 새알심， 참고 : 오구랑죽 

(팔죽)) . 육진 방언은 ‘당개~당개’， ‘당시~당시’， ‘념튀~넘튀’. 이런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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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동북 방언 어휘 중에서 개음절 명사는 전설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 

소구조제약을 가진다. 

2.2.4. 피사동사 형성 접샤 ‘-기-’， ‘-구’， ‘-우-’ 

‘ 님 t -', ^’을 제외한 자음으로 끝난 어기에는 대체로 ‘-기-’가 결합된다. 

예) , 알기다(알아진다， 알 수 있다) , 짤기다(짤리다)， 놀기다(놀리다)， 알구 

다~알쿠다(알리다) , 날구다(날리다) , 넘구다(넘기다) , 닫기다(닫히다)， 갇 

기다(갇히다)， 묻기다(묻히다. 理) , 듣기다(들리다) , 찢기다(씻기다) , 안기 

다， 굶기다 …. 

피사동 어간에 다시 ‘-우’를 결합시키는 경우가 있다. 가령， ‘놀라다’의 사 

동형 .놀래다’에 ‘-우-’를 결합하여 ‘놀래우다라 하는 것이 그 예이다. ‘딸기 

다(쫓기다) , 딸기우다’， ‘자래우다[養育]’， ‘갈치우다[指， 敎]’도 그런 예이다. 

그러나 디음 예에서는 ‘-우-’가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가진다. 얼리다[請， 

散](타동) -얼리우다(피동) , 속이대사동)-속이우다(속히우다， 피통) , 엠 

히우다(사동)-엠히다(피동) , 빠지다(자동) -빠지우다(빠뜨리다， 사동) 

2.3. 문법 형태 및 통사적 특징 

2.3.1. 격조사 및 보조사 

1) 주격조사 ‘-이’， ‘-이 7F: 대체로 주격조사가 ‘-이’ 하나 뿐이나 ‘-이가 

가 점차 세력을 넓혀가는 추세에 있다. 

2) 대격조사 ‘-으J르’ : 모음으로 끝난 명사에는 ‘-르’， 자음으로 끝난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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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 으’가 결합된다. 함남의 문천 이북 지역에서 쓰이지만， 강원도의 삼 

척 · 명주 등지에서도 쓰인다. 

3) 속격조사 ‘ 으’ : 여끄 새끼(여우의 새끼)， 남우 쉐르(남의 소를) 

4) 공동격 조사 ‘-가’(<과) : 모음으로 끝난 명사에도 ‘-개가 결합된다. 여 

스가 승내(여우-와 승냥이) , 내가 같이 가자(나와 같이 가자) . 

5) 여격 ‘-께(-끼)’， ‘으게‘ : 아아덜께(아이들에게) , 자식덜께(자식들에게) , 

사람덜끼(사람들에게) , 우리게(우리에게) . 예에서 보듯 ‘-께’는 존칭 여격이 

아니다. 

6) ‘-라서느’， ‘-라메’， ‘ 을래’와 같이 문법화한 보조사들이 쓰인다. 

질이 나서니 소낙비라서느 어떻게나 쏟아붓는지(길에 나서니 소나 

기가 어떻게나 쏟아붓는지， 함남). 

친구라메 언니라메 나그내 동새르 시애끼라 하압데(친구며 언니며 

등이 남편의 동생을 시애끼라 하데요) . 

통삼에 나무밭으르 낭글래 가셔(겨울에 숲으로 나무를 하러 갔어). 

2.3.2. 어미 

1) 연결어미 ‘: ‘-길래’， ‘-자구’， ‘-래르’와 같은 어미가 쓰이는데， ‘ 길래’는 

중부 방언과 의미차를 보인다. 예)， 밭으 매야 하길래 일찍 오나라(-하니까) , 

밭이랑은 숭궈 먹길래 갈아 놓은 거구(심어 먹기 위해서) . ‘-자구’는 ‘-려고’， 

‘-래르’는 ‘-도록’과 가까운 의미를 지닌다. 

2) 종결어미 : 동북 방언의 청자존대법은 3등급으로 비교적 단조롭다. 지 

역에 따라 어미가 다르나 몇 가지만 아래에 보인다. 어미 중 일부는 억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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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른 서법을 나타낼 수 있다 

(1) 평서(존대//평대//하대) 

육진-읍/습꾸막 -읍/습꿔니 // -오J소 μ -다 

함경-음/슴메다우/수다-오/소다 ν -음/슴메， 오/소 // -음/슴다 

. (2) 의문(존대//평대//하대) 

육진음/슴둥(두)μ -오/소 // 니-냐-은냐 

합경， -음/슴메다 ν -음/슴메-오J소 ν -니 -냐 

(3) 명령(존대//평대ν하대) 

육진-읍/습쇼 μ -오j소 // -아/어라∞나리m가라 

함경-읍/습소세-읍/습소 -우/수다 ν -오J소// -으라이-애어라α나 

라∞가라 

(참고 : 오-나라， 가-가라) 

(4) 청유(존대ν평대//하대) 

육진-겁 : 소，캡소 // -기오 -게오 // -자(자) 

함경-읍/습세다-지오다 // -읍/습세， -기오 // -자 

함북 방언의 ‘-요/소’는 중부 방언에서 ‘하오’， ‘하게’， ‘반말’할 자리에서도 

쓰인다. 그리고 함남에서는 평대의 평서. 의문， 청유법 어미 ‘-지비’. 함남북 

에서는 보고법 어미 ‘-읍/습데’ 따위가 널리 쓰인다. 예) 하지비， 합지비， 했 

습지비. 하압데， 먹습데. 

2.3.2. 통사적 특정 

1) 대격 중출문 : ‘~에게 ~를 주다’ 구문이 ‘~를 ~를 주다’와 같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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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르 떡으 주오(아이에게 떡을 주오) . 

가르 보애르 조라(그 아이에게 팽이를 주어라) . 

2) 부정부사의 위치 : ‘아이(육진 : 아니)’， ‘못’의 위치가 특이하다. 

떠두 못 나고(떠나지 못하고) . 술기도 넘어 못 가오(수레도 못 넘어가 

오) . 

궁기 뚫어 아이 진다(구멍이 안 뚫어진다) . 

먹어 아이 보았소(먹어 보지 않았소) . 

2.4. 어휘적 특징 

동북 방언의 어휘적 특정을 몇 가지로 나누어 소개한다. 

2.4.1. 동북 방언얘만 분포하는 방언형 

가매치(누릉지)， 갱게(감자， 함북) • 동삼(겨울) . 불술기(기차). 배짜개(질 

경이) . 산디쌀(잡쌀) . 쉐투리(씀바귀) • 아슴채이오(고맙소 육진:아슴태니 

오) . 아지~아채기(가지[技J) . 안깐이~안까이(아낙) . 안질(눈[眼]의 존대 

어) . 자란이~자라이(어른). 짜구배(트게， 푸숭개(허파). 행불(감기) .... 

2.4.2. 고어의 잔재 

중세국어 또는 근대국어 시기에 쓰이다가 지금은 동북 방언권에 잔존해 

있는어휘. 

간대르사(설마) • 기티다(남기다). 나조(저녁) • 널:다(씹다) • 드티우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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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다)， 무리(우박) , 슷다(물기를 수건 따위로 탐다) , 신다리(허벅지)， 얻 

어보다(찾다)， 우뿌다(우습다)， 자개미(겨드랑) , 쯤(틈) , 허튀(종아리) . 

2.4.3. 어휘 의미 

중부 방언과는 의미차를 보이는 예들이 많다. 몇 예만 보인다. ‘어지럽다’ 

는 [亂J. [緊]의 의미를 가진다. [陣]의 의미일 때에는 ‘어립다·라는 말을 쓴 

다. ‘어렵다·는 ‘어른 앞에서 담배 피우기 어렵다’ 또는 ‘어찌할 수 없게 되다’ 

라는 뜻을 가지며， ‘문제 풀기가 어렵다’의 ‘어렵다’는 ‘바쁘다라고 한다. 또 

‘맞다[교 是]’는 언제나 ‘옳다’라고 한다. ‘밭’은 ‘풀밭’， ‘모래밭’ 외에도 ‘나무 

밭(숲)’， ‘양목밭(목초지)’에서 보듯 지시 범위가 넓다. 그리고 육진 방언에 

서 ‘돌’은 ‘成隊’， ‘돼지’는 ‘돼지새끼’라는 뜻을 가진다. 

2.4.4. 중부 방언과 형태는 같고 릇이 다른 말 

닦다(복다)， 마누래(천연두)， 바쁘다(어렵다， 힘들다) , 분주하다(시끄럽 

다)， 삐치다(참견하다) , 소나기(우레) , 싸다(사다[買]) , 지껄이다(집적거리 

다) , 한심하다(위태롭다) . 

2.4.5. 천족명칭 

부계친과 모계친의 구별이 없다는 체계적 특정을 가진다. 가령. 육진 방언 

에서 ‘맏(몸)아바니’는 ‘伯父’ 또는 ‘外뼈. (어머니 손위)을 가리킨다. ‘아재’는 

‘고모’(아버지 손아래) , ‘이모’(어머니 손아래)를 가리킨다. 개별 친족 명칭도 

특이하다. ‘祖父’는 ‘아바니， 큰(클)아배， 큰(클)아바니， 한아바니， 한애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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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祖母’는 ‘아매(혹은 우매) • 아마이， 큰(클)아매’라 한다. 함북에서는 

‘父’를 ‘제애바， ‘母’를 ‘제에마(호칭어)라 한다. 이처럼 개별 친족 명칭은 지 

역적 차이를 보이지만 부계친과 모계친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은 같다. 그 

리고 ‘조부모’ 지 • 호칭어에 접두요소가 없다는 점도 특이하고 평북 · 경북 

일부 방언에서 볼 수 있는 접두요소 ‘큰’이 나타난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2.4.6. 차용어 

지리적으로 이웃한 중국 및 러시아와 접촉이 잦아지면서 그쪽의 언어를 

치용하여 쓰게 되었다. 널리 쓰이는 몇 예를 보기로 한다. 

1) 중국어 

광차이(鋼鍾) : 삽嘴具J. 다두배채(大頭白菜) : 양배추. 마우재(毛子) : 

러시아인. 여기서 파생된 ‘얼마우재’는， 서양 사랍을 흉내내며 경망스럽게 구 

는 사람을 일걷는다. 만뒤(體頭) : 만두. 밀가루에 물을 넣어 반죽하고 이긴 

다음， 발효시켜 부풀어 오르면 속을 두지 않고 익혀서 잘라 먹는다. 벤세(置 

食) : 맹쌀가루에 더운 물을 넣어서 반죽하고 이겨서 둥그렇게 만든 다음， 

돼지고기 • 부추 · 양배추 따위로 속을 만들어 넣어 쩌서 먹는 음식. 빙고(水 

車) : 썰매. 싸아재(晧子) : 사팔뜨기. 재앵교( 멈行車) : 자전거. 줄루재(酒偏 

子) : 깔때기. ~}아재(뼈子) : 포크. 食事 제구 또는 거름을 낼 때 사용하는 

농기구. 환(船) : 배. 커우대(口흉) : 부대[짧J. 탄재(짧子) : 담요. 퉁재(商 

子) :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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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러시아어 

가름다시(없randaSa) : 연필. 거르마니~거르망(없nnan) : 호주머니. 마 

선(IIlélSina) : 재봉틀. ‘손마선’， ‘발마선’. 본디 ‘기계’를 뜻하는 말이다. 여기 

서 생겨난 혼종어가 여릿 있다. 이발기는 ‘마선가새’， 새끼를 꼬는 틀은 ‘새끼 

마선’， ‘탈곡기’는 ‘뱃마선’이라 한다. ‘말마선’은 말을 거침없이 잘 하는 사람 

을 일컴는다. 메드레이때이 : 바께쓰. 러시아어로 ‘물통’을 뜻한다. 물라깨 

(b버avka) : 안전핀(옷핀) . 버미돌(pomidor) : 토마토. ‘일령감’이라 하기도 

한다. 비지깨 (spic바영) : 성냥. 삭개(Sö.pka) : 모자. 골로시 (kol여a) : 고무신. 

사바귀 (sapog) : 구두. 

3) 여진어， 만주어 

‘도로기(소가죽으로 만든 신)’， ‘마우래， 마우래기’(방한용 모자) • . 야래’(두 

만강에 서식하는 고기 이름). ‘오로시(가죽신)’， ‘재비[週船]’， ‘쿠리매’(외투) • 

‘탄’(새 그물)이 여진어 혹은 만주어에서 차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맺음말 

동북 방언은 다른 방언에 비해 보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합북 북 

부의 육진 방언은 음성 및 음운 특징이 중세국어와 가깝다. 반면 문법 형태 

나 통사적 특징에서는 다른 방언에서 발견할 수 없는 이질적인 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 격형태가 다른 방언과는 사뭇 다르고 또 대격 중출문이 자주 

쓰이며 부정 부사의 위치가 특이하다. 어휘에는 고어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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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친족 명칭이 특이하고 중국어나 러시아어로부터 차용한 말이 많이 쓰 

인다. 이는 남다른 역사적 배경과 지정학적인 조건 속에서 함경도 지역의 방 

언이 독자적으로 발전해 온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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